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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한국작고문인 선양사업 지원심의 총평

 

ㅇ 사업 유형 : 2023년 한국작고문인 선양사업

ㅇ 회의일시 : 2023년 3월 2일 (목) 11:00~12:00

ㅇ 회의장소 : 예술가의 집 위원회의실

좋은 문학 작품은 그 언어를 생산한 작가의 수명보다 생명이 길고 역사적 국면마다 

매번 새롭게 갱신되는 현재성을 지니기 마련이다. 그래서 작고문인의 좋은 작품은 

살아 있는 전통으로 현재의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마

련한 한국작고문인 선양사업의 취지에도 위와 같은 판단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응모에 지원한 사업계획들을 확인하면서 돌아보고 살펴야 할 많은 한국문학유산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다. 특히나 전국 곳곳에서 지역문화와 연동하여 한

국문학의 유산을 발굴하고 돌보는 사업의 사례가 많다는 점은 감동적이기도 했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문학에 살아있는 숨결을 불어넣

으려는 시도도 다채로웠다. 

심사과정에서는 응모주체가 그간 얼마나 지속적으로 문학과 관련한 사업을 수행해왔

는지를 살폈다.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서였다. 또한 작

고 문인의 작품 세계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가 역시 기본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밖

에 없었다. 타성에 젖은 사업과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인지

를 구분해야만 했다. 더불어 한국이라는 외연을 어떻게 사고하고 있는지도 심사의 

한 기준이 되기도 했다. 

선정된 사업들은 위 기준에 모두 모범적으로 부합하는 것들이었다. 계획된 사업 프

로그램의 면면이 얼마나 오래 이 사업을 고민해왔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다

만 심사자로서 아쉬운 것은 전체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 선정된 사업들에서 제시한 

응모액을 그대로 지원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더군다나 가치 있는 사업의 응모가 많

아 계획보다 지원 사업의 숫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지원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

황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다. 

지원해주신 많은 단체들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이 감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국문학의 중요한 영역을 돌보는 분들에게 드리는 인사이기도 하다.

2023년 한국작고문인 선양사업 심의위원 일동


